
 

Reconciling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Korean culture: sample reading and 
responding tasks 
 
 
Task 1 
 
다음 글을 읽고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월간지에 기고하는 글을  

250-300 단어 내외의 한국어 또는 영어로 쓰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and write an article titled ‘life in contemporary society’, which  
will be sent to a monthly magazine. 
  
 
나는 지금도 설날이 되면, 어머니 옆에서 설빔이 되기를 기다리던 그 초조한 기쁨,  

엿을 고고 강정을 만들고 수정과를 담그고 흰떡을 치던 모습, 빈대떡 부치던 냄새,  

이런 흐믓한 기억이 되살아나 향수에 잠긴다. 
 
우리 어머니들은 설빔 하나 만드는 데도, 설상 하나 차리는 데도 이처럼 수많은  

절차를 거치고, 알뜰한 정성과 사랑을 쏟아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대접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들은 어떤가? 기성복상에는 항상, 맞춘 것 이상으로 척척 들어맞는 옷 

들이 가득 차 있으니, 언제든지 돈만 들고 나가면 당장에 몇 벌이라도 골라 입을 수  

있다. 설이 돌아와도 여자가 그의 남편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밤새워 옷을 지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식료품상에는 다 만든 강정이 쌓여 있고, 다 갈아 놓은 녹두도  

있다. 아니, 빈대떡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흰떡도 치거나 뽑을 필요가 없이, 쌀만  

일어 가지고 가면 금방 떡가래를 찾아올 수 있다. 세상이 모두 기계화되었으니,  

필요한 것은 돈과 시간뿐이요, 솜씨나 노력이나 정성이나 사랑이 아니다. 참으로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 ‘편리’ 속에 짙은 향수가 겹치는 것은 무슨 까닭 

일까? 우리는 정작 귀한 것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 여성들의 그 정성과 사랑을 우리는 이어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가족의  

옷 한 가지 짓는데도, 남편의 밥 한 그릇 차리는 데도, 이웃에 부침개 한 접시 보내는 

데도, 우리 여성들은 말할 수 없는 정성과 사랑을 다 바쳤다. 옛날의 우리 의생활과 

식생활은 여성들의 무한한 노고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우리 여성들은 오로지 

정성과 사랑으로, 노고를 노고로 알지 않고, 인내를 인내로 알지 않았다. 밤새도록 

시어머니의 버선볼을 박던 며느리, 손 시린 한겨울에도 찬물을 길어다 흰 빨래를 하고 

풀을 먹이고 다듬이질을 하고, 희미한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을 하던 아내와 어머니,  

한국 여인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씨를 누가 감히 따를 수 있을까? 
 
오늘의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잃어 가고 있다. 마음을 잃어 가고 있으므로 생활도 



 

잃어간다. 아침이면 뿔뿔이 헤어지고, 저녁에 모여선 빵과 통조림으로 끼니를 때우고, 

텔레비젼 앞에서 대화 없는 몇 시간을 지내다간 또 뿔뿔이 헤어져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도 많다, 편리하지만 참 생활이 없다. 그래서 현대인은 고독한지도 모른다. 
 
 
In your answer you will be assessed on how well you: 
 

• exchange information in response to opinions, ideas and information 
• compose a well-structured argument supported by textual reference 
• convey information, opinions and ideas accurately and appropriately 

 
 
 
 
 


